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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

야 사랑스럽다 너

도그렇다.’

염순영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으

면 나태주 시인의

대표시‘풀꽃’이자연스레떠오른다.손톱보다훨씬작

지만 앙증맞은 모습이 돋보이는 풀꽃의 향연이 화폭

위에펼쳐진다.

지난 10일 찾은 작가의 작업실에서는 형형색색 제

각각의표정을담고있는화사한풀꽃그림을만나볼

수있었다.맑은물성의수채화특유매력이물씬담긴

작가의그림은보기만해도편안한감성을드러낸다.

“흔히야외스케치갈때수채화물감을들고가잖아

요. 우리에게너무나친근한재료인데도가벼운느낌

이라며그리기쉽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는데요. 덧

칠하는과정에서나원하는색을표현하는데있어서도

다른재료들만큼섬세한노력이필요해요.”

풀꽃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

보성에서부터시작됐다.

“화원에예쁘게장식돼진열된꽃보다들판에흩뿌려

지듯 피어난 야생화에더 눈길이 갔어요.과수원을하

던제고향집영향도있겠죠.학교를마치면산으로들

로돌아다니며시간을보냈으니까요.이름모를풀꽃

을하나씩알아가는소소한재미를느꼈어요.”

초창기 작가의 풀꽃 작업은 마치 확대경으로 들여

다본 것처럼 커다란 꽃송이가 돋보이는 형태였다. 그

의풀꽃은점점군락지를이룬듯흐드러지게핀들판

풍경으로변모했다.

“처음엔풀꽃의모양새나색깔에주목해주길바라는

마음에서화면전체에크게한두송이만담아내는등

꽃을확대해서그렸는데요.요즘들어선반대로들녘에

핀자잘한풀꽃세상을펼쳐내고있어요.굳이크게그

리지않아도가까이와서이를들여다볼때그아름다

움과소중함을느낄수있을거라는생각에서요.”

조팝꽃,민들레,봄까치꽃,물봉선화….

이름과생김새모두다양한꽃들의이야기가한움

큼색덩어리를이루며 캔버스에펼쳐진다.

작품 중 미세한 꽃장식으로 뒤덮인 동전 주머니에

서피어난들꽃그림이눈길을끈다.

“우리는동전을아주작고사소하다고생각하잖아

요.이런동전을넣는주머니에들꽃을함께담아보자

생각했어요. 의미가상통하는부분이있었죠. 주머니

에담긴들꽃에더집중하게되더라고요.”

푸른하늘아래드넓게펼쳐진꽃밭사이사이로가

족을상징하는나비를찾아보는재미도있다.친정어

머니에게밥한끼차려드리고픈마음을담은밥에핀

꽃그림도따스함을전해준다.

작은 풀꽃 속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림을

통해작가가전하고싶은메시지는무엇일까.

“그저무심코지나칠수있는들풀이나풀꽃을오래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사랑스러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고생각해요.눈을맞출수록더욱생생해지는풀꽃

에그어떤화려한꽃보다마음이가는이유인것같아

요.우리는너무익숙한나머지일상의소중한순간을

잊을때가있잖아요.작지만누군가의얼굴에미소짓

게하는풀꽃의모습을통해삶의조그마한위안을얻

기를바라요.바쁜일상속복잡한생각을내려두고그

림을바라보며 ‘참곱다’, ‘예쁘다’ 이렇게생각해주셨

으면좋겠어요.” /최명진기자

“오래들여다보며위안주는풀꽃그림이어가고파”

<11>염순영작가

뱚뱚화폭위형형색색제각각표정담은풀꽃향연
뱚뱚맑은물성수채화가주는편안한감성에흠뻑

“일상속소중한순간떠올리게하는작은선물됐으면”뱚뱚

형형색색화사한븮풀꽃븯작품으로쉼없는일상에작은위안을건네는염순영작가. /김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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